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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

☆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Harmful Content on Digital Sexual 
Crim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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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ui Cho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9,2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을 활용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직

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디지털 성범죄, 유해 콘텐츠, 디지털 혐오 표현,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harmful content and digital hate speech on adolescents'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an issue that has been escalating in society. Additionally, it seek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hate speec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harmful content and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model 

was investig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data from 9,218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Cyberbullying 

Survey. The findings confirmed both the direct influence of harmful content exposure and digital hate speech on adolescents'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hate speec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content exposure 

and digital sexual crime exposure.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proposed for preventing adolescents'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 keyword : digital sexual crime, harmful content, digital hate speech, adolescents

1. 서   론

한국사회의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환경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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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임.

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제공, 학습의 기회와 학습 방법

의 다양성 확대의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주기도 한다[1, 2]. 하지만 인터넷 환경 속에서 높은 수

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해 콘텐츠 및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 노출의 가능성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3]. 특히, 

온라인을 매체로 전파되는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유해 콘

텐츠는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기 이후 성

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청소년들은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판단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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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어 오프라인의 유해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만큼의 충분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해 환경과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4]. 이러한 온라인상의 환경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적이거나 성착취적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

능성을 갖게 하고, 반복되는 부정적 환경의 노출로 인해 

위험성의 인식이 낮아짐과 동시에 점차 허용적으로 수용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유해 콘텐츠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는 환경은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방적

인 행위와 인지적 작용에 영향을 주어 해당 행위를 습득

하고 학습하게 하는 맥락을 형성한다[5]. 즉 유해 환경 노

출 경험은 디지털 혐오 표현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며,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둔감하게 한다[6, 

7]. 디지털 혐오 표현 역시도 청소년들이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성적 폭력이나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를 

조장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8, 9].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가 다

양해지고, 온라인의 특성으로 인한 확산성과 재생산의 문

제로 인해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은 심각성을 더

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노

출은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정서적 트라우마

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고립감과 수치심을 발생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10].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온라인의 특성상 혐오 표현을 쉽게 

접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

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고려해

야 한다[11]. 

지금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들의 현황과 대응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 방안이 논의되었다[12]. 또한 디지털 성범죄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

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3].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인터

넷 환경 속에서의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

의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청

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있어서 유해 콘텐츠 노출

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충

분히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해 콘텐츠 노

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이 디지

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국

가승인 지정 통계 제164003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이버폭력실태

조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의 현황을 파

악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된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

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에 재학 중인 청소년 9,218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2.2 주요 변수

2.2.1 디지털 성범죄 노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5문항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난 1년간 성범죄 관련 사항의 목격 경험에 

대한 측정 결과를 활용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노출과 관

련된 성범죄 관련 항목에는 불법 촬영물, 성적 불쾌감 유

발 촬영물, 성적 내용이나 합성물, 성행위의 강요와 피해 

구제 방해 영상물, 채팅앱 기반 음란 행위 녹화 영상물의 

목격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0)”에서 “거의 

매일(4)”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다.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측정값이 클수록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디지털 성

범죄 노출을 측정한 5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85로 분석되었다. 

2.2.2 유해 콘텐츠 노출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5문항을 활용하였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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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콘텐츠 노출은 지난 1년간 정보검색이나 팝업을 통한 

우연한 노출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유해

콘텐츠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에는 폭력성, 선정성, 

혐오적 내용, 불법 행위, 허위 정보와 관련된 글, 만화, 사

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 노출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0)”에서 “매우 자주(4)”의 응답 범주를 갖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유해콘텐츠 노출의 측정값

이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노출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하며, 유해콘텐츠 노출을 측정한 5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83으로 분석되었다. 

2.2.3 디지털 혐오 표현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12문항을 활용하였다. 

디지털 혐오 표현은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나 혐오, 차별이

나 배제의 조장, 폭력이나 공격을 조장하는 표현을 한 경

험을 측정하였다.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을 측정하기 위

한 항목에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 성적지향, 장애, 성별, 

신체나 외모, 가족 구성상의 다문화 특성, 연령, 경제 상

황, 학력, 지역,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특정 대상을 조롱

하거나 비난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0)”에

서 “매우 자주(4)”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혐오 표현의 측정값이 클수록 청소년

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디

지털 혐오 표현을 측정한 12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91로 분석되었다. 

2.2.4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조사된 

변수 중 청소년의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만 나이로 측정

하였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과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

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근

거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

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 간의 지나

치게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연구모형 왜곡 가능성 확인

을 위해 공차와 VIF 값을 통한 다중공성선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분석

을 통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연구모형 설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 종

속변수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전체비총합법으로 개별 

측정 문항의 측정값을 통해 각 변수의 잠재변수를 추정

하였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은 절대적합지수 χ2, GFI, SRMR, 증분적합지수 

TLI, CFI와 함께 추가적으로 RMSEA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연구모형의 최종적인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개별 

변수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주요 변수 간의 관계 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갖는 매개효과는 부트스트

래핑 방법(표집 횟수 1,000회)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

구모형 검증을 위한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5.0과 

AMOS 21.0이 활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778 51.8

여성 4,440 48.2

연령

12세 이하 3,187 34.6

13~15세 3,025 32.8

16세 이상 3,006 32.6

m(SD) 13.85(2.49)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9,218명은 성별과 연령에서 표1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연구대상 중 남자 청소년은 4,778

명(51.8%)으로 여자 청소년 4,440명(48.2%)에 비해 약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

166 2024. 10

변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노출 1

유해 콘텐츠 노출 .226
***

1

디지털 혐오 표현 .440
***

.193
***

1

m .08 1.08 .07

SD .36 .95 .33
***
p<.001

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에

서는 12세 이하인 경우가 3,187명(34.6%)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13~15세 3,025명

(32.8%), 16세 이상 3,006명(3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85세(SD= 

2.49)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 중 종속변수인 디지털 성

범죄 노출은 평균 .08점(SD=.36)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

출은 1년에 1~2회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독

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은 평균 1.08점(SD=.95)으로 5

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수준은 매우 드물게 보다 약간 높은 수

준을 보였다.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도 평균 .07

점(SD=.33)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를 고려하

여 볼 때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은 1년에 1~2회보

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은 유해 콘텐츠 노출

(r=.226, p<.001)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 디지털 혐

오 표현(r=.440, p<.001)과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은 

다소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r=.193, p<.001). 

3.3 연구모형 분석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

출 경험의 영향과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

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

증함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을 공차와 분산팽창요인을 통

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

수들의 공차 중 가장 작은 값은 .853으로 나타났고, 분산

팽창요인 중 가장 큰 값은 1.172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

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 중 

절대적합지수인 χ2=7158.752(p<.001)로 나타나 연구모형

의 적합성이 충분하지 못한 수준을 보였으나 χ2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따라 적합성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

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

는 연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

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한 적합도 지수 중 절대적합지수인 

GFI=.928, SRMR=.031, 증분적합지수인 TLI=.943, CFI= 

.949의 높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RMSEA=.056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

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

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성

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에

서 독립변수로 제시된 유해 콘텐츠 노출(B=.054, p<.001)

과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B=.437, p<.001)은 디지

털 성범죄 노출에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모

형의 주요 변수 관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연구모형

에 포함된 통제변수 중 성별(B=.013, p<.05)과 연령

(B=-.005, p<.001)도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의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유

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 성별, 연령을 통해 

청소년의 성범죄 노출의 전체 변량 중 약 25.2%를 설명하

고 있었다(SMC=.252).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혐오 표현의 수준이 증

가할수록,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노출 수준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해 독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은 99.9%의 신뢰

수준에서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7, p<.001). 통제변

수인 성별(B=-.080, p<.001)과 연령(B=-.004, p<.05)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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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C.R. β SMC

유해 콘텐츠 노출→디지털 
성범죄 노출

.054*** .004 14.766 .172

.252

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437
***

.012 37.534 .447

성별→디지털 성범죄 노출 .013
*

.006 2.068 .202

연령→디지털 성범죄 노출
-.005

**

* .001 -3.800 -.040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

.067
***

.004 16.680 .207

.053성별→디지털 혐오 표현
-.080**

* .007 -11.224 -.118

연령→디지털 혐오 표현 -.004* .002 -2.426 -.028

Χ2=7158.752(df=244, p<.001), CMIN/DF=129.450, GFI=.928, 
SRMR=.031, TLI-=.943, CFI=.949, RMSEA=.056
*p<.05, ***p<.001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모형적합도

(Table 3) Parameter Estimate and Model Fit

.054***



.437
***

.067
***

유해 
콘텐츠 
노출

<통제변수>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국내거주기간

디지털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노출

(그림 1) 주요 경로계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의 도식

(Figure 1) Research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

혐오 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 혐오 표현의 전체 변량 중 

5.3%를 설명하였으며(SMC=.053), 이러한 결과는 유해 콘텐

츠 노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혐오 표현의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독립변수인 유해 콘텐

츠 노출과 통제변수인 성별과 연령이 디지털 혐오 표현

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표집 횟수 1,000회)을 실시

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에 관한 결과는 표 4를 통해 제시하였다. 독

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은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

하여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갖는 간접 영향으로 95% 신

뢰구간에서 하한값 .071과 상한값 .116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또한 통제변수 중 성별도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

는 영향 중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여 갖는 간접 영향

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65과 상한값 -.04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도 디지

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는 간접 영향으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022와 상한값 -.00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과 성별, 연령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

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 중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유해 콘

텐츠 노출, 성별, 연령 모두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직접적

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들은 모두 부

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표 4) 연구모형의 매개 효과 분석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경로 B β
95%

신뢰구간
매개
효과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029 .093 .071∼.116

부분
매개

성별→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035 -.053 -.065∼-.043
부분
매개

연령→
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002 -.012 -.022∼-.003

부분
매개

*
p<.05, 

**
p<.01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

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

오 표현, 통제변수인 성별과 연령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

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특성에 따라 표 5와 같이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로 제시된 

유해 콘텐츠 노출은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

해 B=.084(β=.264)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직접

효과 B=.054(β=.172)와 간접효과 B=.029(β=.093)로 구분

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은 청소년의 디

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해 직접효과로 B=.437(β=.447)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B=-.022(β=-.033)의 총효과 중 직접효과 B=.013(β=.02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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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B=-.035(β=-.053)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연령도 

B=-.007(β=-.052)의 총효과 중 직접효과 B=-.005(β=-.040)

와 간접효과 B=-.002(β=-.012)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디

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전체 변수 중 총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가

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연령, 성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효과 분해

(Table 5)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s

경로
직접효과
B(β)

간접효과
B(β)

총효과
B(β)

유해 콘텐츠 
노출→성범죄 노출

.054(.172) .029(.093) .084(.264)

디지털 혐오 
표현→성범죄 노출

.437(.447) - .437(.447)

성별→성범죄 노출 .013(.020) -.035(-.053) -.022(-.033)

연령→성범죄 노출 -.005(-.040) -.002(-.012) -.007(-.052)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과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 속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

여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이 청소년의 디

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이 디지털 혐오 표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노

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는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매우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온라인 일탈행위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혜미와 동료들

(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수준이 증가할

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하므로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가능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하여 Al 기반의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Chetty와 Alathur(2018)가 주장한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증오 표현이 하나의 테러리즘으로 실제 사건들을 유발하

는 촉발 요소가 된다는 점과 관점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디지털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도 문제를 갖지만,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배제, 폭력성에 대한 둔감성을 점차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문제 예방에 있

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익

명성과 낮은 책임성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가지는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

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사회 전반의 갈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와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갖는 유의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유해 콘텐츠 노출의 증가는 피동

적인 노출을 넘어서서 능동적 행위인 디지털 혐오 표현

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위해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주요 변

수들이 갖는 체계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

촉, 디지털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성

장의 중요 단계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와 판단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

록 하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청소년을 위

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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